
초고용량 MLCC 양산체제 돌입
삼성전기 , 적층수 많은 100 F MLCC 개발 … 월 100만개 생산

삼성전기(대표 강호문)가 과학기술부 주관 중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초고용량 100 F(마이크로 패

럿) MLCC(적층세라믹 콘덴서)를 개발하고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

MLCC는 모든 전자회로 구성에 필수적으로 채용되는 칩형 콘덴서로 컴퓨터 보드, 핸드폰 등의 신제품 개발

에서 고용량 MLCC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MLCC의 장점은 현재 Tantalum과 Aluminium 전해 Capacitor 고용량 품에 비해 ESR(등가 직열저항)이 낮

기 때문에 Coupling 회로, Bypass용 회로, 정류회로에서 Noise 제거 특성 및 신뢰성이 우수하다.

이에 따라 최근의 SET MAKER 사용동향은 동일 정격전압 품에 대해 탄탈 콘덴서가 차지하고 있던 10uF

이상의 고용량 시장이 MLCC로 급속히 대체돼가고 있다.

삼성전기에서 양산 개시하는 제품은 가로 4.5mm, 세로 3.2mm, 높이 3.0mm에 얇은 세라믹 SHEET 700층

으로 구성된 정전용량 100㎌ 제품으로 내부전극용 금속을 고가의 Pd(팔라듐) 대신 저가의 Ni(니켈)을 사용했

기 때문에 원자재비용이 적고, 초고용량 제품이어서 기존제품 판매가격 평균 6원보다 150배 이상 비싼 개당

1000원에 이르는 고부가가치제품이다.

칩의 크기가 4532 Size(4.5mm×3.2mm) 대형으로 소형 사이즈인 2012, 3216의 MLCC 제조기술에 비해 상대

적으로 면적이 넓고 적층수가 많기 때문에 성형/인쇄/적층/소성 등에서 우수한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완벽한

Parameter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제품이다.

또 고온(1300도)에서 Ni(니켈) 전극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환원성 분위기에서 소성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

도의 소성 분위기 제어기술이 필요하다.

삼성전기는 5월부터 월 100만개를 생산해 미국 대형 네트웍 장비기업 및 국내외 PC 회사에 공급하고 있으

며, 국내·외 유수 회사에서 펜티엄Ⅳ와 같은 초고속 PC와 각종 네트웍 장비 및 워크스테이션용 서버, 그래픽

카드시장 등의 급성장에 따라 적용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판매량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조기 양산에 따라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용량 MLCC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기는 2002년 고부가 MLCC 매출비중을 2001년 19%에서 35%로 확대할 방침이며, 주력사업인 MLCC

의 고부가 비중확대가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2001년 MLCC 라인 가동률이 40%까지 떨어지는 부진을 겪었으나 현재는 80% 이상으로 본격적

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첨단 고부가 MLCC의 생산비중 확대를 통해 세계 MLCC 톱 메이커로 성장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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